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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, 베이징시 저작권산업발전 기본현황

◈ SW지재권 동향 ◈

   전 세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산업의 발전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각국 
정부는 연이어 다양한 조치를 통하여 저작권산업 발전을 지지하여 왔다. 통계에 따르
면, 현재 전 세계의 저작권 관련 산업 한해 생산액이 200억 미달러를 초과한다. 중국
의 경우, 저작권산업 초기 발달이 비교적 늦었지만 현재의 발전 속도는 빠른 편이다. 
특히, 중국 수도인 베이징은 중국 문화의 중심지로서 시정부에서 저작권보호업무를 매
우 중요시하고 있다. 또한, 과학발전을 견지하고 “창조형도시건설”을 전략목표로 내세
우면서 베이징 저작권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.

   2007년도 말, 베이징은 도서, 신문, 정기간행물, 음악․영상, 전자 및 인터넷 등 각 
종류별 출판업체 3,537개, 각 종류별 저작물 전파기구 3,000여개, 문화예술단체 및 공
연장소 약 2,000개, 출판물 발행업체 6,000여개, 인터넷사이트 13만개, 전문창작(디자
인)인원 4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. 2007년 베이징 지역에서 출판된 도서는 
125,412만 종으로 전국의 40.14%, 정기간행물은 2,809종으로 전국의 34.32%, 녹음․
녹화제품은 10,991종으로 전국의 59.57%를 차지한다. 또한, 전자출판물은 6,196종으
로 전국의 59.31%를 차지하고 수입한 출판물의 저작권은 6,613종으로 전국의 
59.57%, 수출한 출판물의 저작권은 1,529종으로 전국의 58.97%를 차지한다. 

   한편, 베이징 지역의 한해 저작물 등록건수는 10여만 건을 초과하고, 컴퓨터 소프
트웨어 등록은 5,000건을 돌파하고 있다. 이와 동시에, 중관춘(中关村)과학기술단지, 
이주앙(亦庄)경제기술개발구, 신흥문화창조산업밀집구 등 첨단과학기술창조형 기업들
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, 나아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저명한 기업도 탄생하게 되
었다.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, 2007년 베이징시 저작권 관련 산업 자산총액은 약 
7,260억 위안으로 2006년 대비 17.9% 증가하였고, 수입은 약 4,601억 위안으로 
27.3% 증가하였다. 

   위에서 알 수 있듯, 베이징시는 중국 전체 저작권 관련 산업 규모의 상당수를 차지
하고 있으며 수도경제성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였다. 이는 중국 사회발전의 동력으
로 작용할 것이며 도시 이미지 구축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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